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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이유

○ 지난 12월 3일 진천군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

까지 모두 6개 농장에서 발생하였고 살처분된 돼지는 약 

12,000 마리가 넘음

○ 구제역은 가축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인데, 지금까지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는 방역을 철저

히 해야하고, 만약 감염되면 이를 매몰처리 해야만 함

○ 우리도는 최근 축산농가에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이 매

번 발생하고 있는데 가축을 살처분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

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이에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방역비용･매몰비용의 국비 부담

률 상향조정, 대기업 계열사의 방역, 살처분, 소요비용에 대

한 책임 마련, 예방접종형 구제역 발생 농가의 삼진 아웃제 

도입, 도축을 위해 가축이 출하되기 전 항체를 사전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항체가 일정수준 이하인 가축

군은 도축출하 금지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함

□ 붙  임 : 건의안

□ 보낼곳 :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과 위원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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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님과 위원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그리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지난 12월 3일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진천군 6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약 12,000여두가 넘는 

돼지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 등 우제류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 전염병입니다.

특히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여 농장

에서 한마리가 감염되면 나머지 가축 모두에게 급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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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되는 특징이 있고, 일단 감염되면 고열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수포가 터져 궤양으로 진전되어 앓다가 

죽는 매우 위험한 질병입니다.

구제역 예방은 축산농가가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 가축이 구제역에 감염되면 지금까지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이를 매몰처리 해야만 합니다.

우리 충북도는 최근 축산농가에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이 매번 발생하고 있어 애지중지 키워온 

가축들을 살처분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과 방역비용 그리고 매몰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구제역 

발생에 따른 범 국가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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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구제역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방역비용･매몰

비용의 국비 부담률을 상향조정하여 재정이 열악한 

농촌지역 지자체의 재정난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열화 농장의 경우 대기업 계열사의 방역, 살처분, 

소요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성실한 축산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해 예방

접종형 구제역 발생 농가의 삼진 아웃제를 적극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축을 위해 가축이 출하되기 전 항체를 사전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항체가 일정수준 

이하인 가축군은 도축출하 금지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